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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에 있어서의 日本語에 대한 關心보다 日本에 있어서의 韓語에 대한 關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 같다. 17세 기末부터 계속 쏟아져 나온 韓語 學習書 내지 韓語 또
는 韓H語 比較昭究에 關한 論著만도 相當한 數에 달한다. 그중에는 본격적인 比較나 對照
에 의한 陽究物도 있고 그렇지 옷한 것도 있다. 專門的인 言語 陽究家와， 史學者등 非專門
家들에 의해서 韓語나 韓日語의 比較가 不斷히 繼續되어 온 것이다.
· 韓半島에 있어서. 日帝壓政의 數十年을 除外하면， 日本語에 대한 관심이 微微했던 것과
는 對照、的이다.
이렇게 日本A들이 일찍부터 韓語나 韓日語의 tt較에 큰 關心을 보인 까닭은 무엇인가?
그 몇 가지 要因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包含될 수 있을 것이다.
@ 日 本의 民族이 나 國家의 形成에 參與한 많은 사람이 韓半島로부터 건너 갔으며 , 그들
은 支配階級 내지는 쩌識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可能性.
@ 古代로 올라갈수록 學術이나 其他 모든 文化는 韓半島로부터 日本列島로 一方的인 후
름을 보였다. 이것은 모든 文化를 韓半島에 의지했음을 의미한다.
@ 이 러 한， 政治냐 其他 文化的인 特徵으로 보아 韓半島는 그들의 模範이 었으며 뚫때의
對象이었으으로 모든 것에 대해 好奇心을 가졌을 것이고 알려고 했을 것이다.
@ 結果的으로 韓語에 대한 關心이 클 수밖에 없었고 韓B語의 比較나 對照에 큰 關心을
보였다.
@ 特히 日本語의 起源이나 그 系統에 대한 關心이 커지고 짧究가 行해점융 따라 韓H語
의 關係를 밝히려는 必몇나 努力이 增大했다.
@ 日本의 政治， 制度， 歷史등을 昭究하는 데 있어서 韓H을 比較해야 했으며， 자연 韓
* “ 日本語起源論과 韓 日 語比較에 대하여 IT "(師大論靈 21輯)에 서 '·x2檢定法" (p. 85) 이 라 된 것은 “ x2
檢定法”의 잘못이며 그 內容중 x2로 펀 것은 x2로 정정한다. 그리고 專門用語는 原則的으로 原
典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1) 이들 資料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흘 모두 상세히 분석 검토해서 그 內容까지를 調흉짧究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一二年에 펼 일도 아니어서 우선 어떤 자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그 대강을
-賢하기 로 한다. 누락된 자료나 기타 잘못 파악한 것이 많을 줄 아나 장차 補充修正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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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語의 比較 對照、가 行해칠 수 밖에 없었다.
@ 極히 一部에서는 韓日合佛을 正當化하고 韓半島를 支配하커 위한 口實을 마련하는 手
段의 하나로 韓日語의 同祖論이 必、흉용하기 도 했다.
@ 純牌한 學術的안 欲求로 韓日語의 系統이나 起源 其他의 關係에 대한 없究도 있다.그
러니 위에서 말한 몇가지 理由는 關心이나 짝究熱을 加重시컸을 것이 플럼없다.
이밖에도 몇가지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特히 最近에 와서 H本A들은 自身들의
이른바 루-트를 잣는다는 데 이상한 열을 올리고 었다. 이에 따라 韓日語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論者들이 나요고 있으나 그 중에는 독자를 혼란시키는
것 외 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다.
韓國語가 어떻게 日本語 속에 漫透되어 있는가， 韓日 兩 言語는 相互間 어떤 關係에 있으
며， 特히 韓語는 日本語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는 日本A들은 國語나 韓日 兩言
語의 相互交涉에 관한 맑究를 얼마나 했는가륜 알아 볼 수 있는， 많은 資料가 日本에 있다.
H 本書紀， 古事記， 萬葉集과 같은 것은 생생한 韓語가 섞여 있는 文歡들이다. 그리고 이
미 17世紀末부터 보이는， 日本의 때識λ、 學者들에 의한 많은 陽究 論著가 남아 있다.
우선 韓語나 韓日語의 比較的 對照的 빠究 論著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整하고 日本書
紀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vm. 論 著
日本에서는 일찍부터 韓語의 學習書가 刊行되었고， 韓日語의 關係에 대한 專門的 • 非專
門的 論著가 계속해서 出刊되었다.
여기 보이는 것은 그 完全한 담錄이 아니다. 그러나 대강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 수 있
는 程度의 자료는 되리라고 본다. 우선 둘 이상의 論著를 낸 사람들을 中心으로， 그들의
論著 目錄을 보이고 다음에는， 韓日語의 比較냐 對照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
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文歡을 든다. 그리고 끝으로 其他의 文歡을 들기로 한다. 그
려나 筆者가 各 文敵을 샅샅이 둬지고 調養 分析한 끝에 만든 一魔表가 아니묘로 여러 가
지 면에서 질수했을 가능성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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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民는 日本語를 中心으로 한 東洋語의 맑究 그 중에도 韓語에 造옮가 깊다고 한다. 특히 그는 그
해꾀한 합語와 日本語의 同祖論을 主張하역 화제가 된 일이 있다. 많은 論著를 내놓고 있으나
그중 韓日語의 比較쩌究와 같은 경우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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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明治 26 本됐@數詞 |ζ ? ν 、 T 哲學雜誌 8(81)
/I /I /I 更道듭j彦文考 東洋學藝雜誌 143,144
/I /I /I 字音考 東洋學藝雜誌 145
1897 /I 30 鳥古tt考(隨朝蘇語講究史) 帝國文學 3(4)
1900 /I 33 語尾(1) rλ」ι就ν、τ 言語學雜誌 l(I)
12. 遭田敎
1946 昭和 21 한代日本語 大八싸l出版社
1962 /I 37 外國資料 國語國文， 3l(1l)
1966 /I 40 主格助詞가成立@過程 朝따￥學報 35
/I /I /I 「지: J ε 「따J(1)一面-朝蘇資料솥手하지， IJ κ- 횡8없좋學報 34(4 ,5)
1970 /I 45 朝縣資料1C. J:: 7.> 日 本語맑究 岩波書店
13. 村山t郞
1966 昭和 31 萬葉語@語源-日本語@系緣論’ζ連關 l '"C 解釋ε鍵賞
1962 /I 37 日本語及(j高右麗e數詞 國語學 48
1973 /I 48 日 本語@起源(大林太郞共著) 弘文堂
1974 /I 49 日本語@語源 弘文堂
/I /I /I 日本語@맑究方法 弘文堂
1976 /I 60 國語學@限界 弘文堂
1976 /I 51 日本語ε南島語 歷史公論
1977 /I 62 日本語@成立(講座國語史 I) 大修館
/I /I /I 言語學iζ :jO ‘l 7.>比較@方法 月刊言語 1977年 2號
" /I /I 西田龍雄~ Iζ t~ f tl 7.> 月 刊言語 1977年 7號
1978 /I 63 日本語系統e探求 大修館
1979 /I 64 日本語@誠生 f왔摩듣량房
14. 安購표次
19 大正 13 古代國語(1)jiff究(內外思想鍵펼) 內外書房
1935 昭和 10 古典ε古語 三省堂
1936 /I II 國語史序說(國語史業書) 刀江뚫院
15. 石原六三
1950 昭和 25 古代 日本語e格助詞 ε稱it G .n M -1’ 」 ε 횡R蘇語 天理大學報 2( 1, 2)
σ');格助詞「이 (i) Jκ威ν℃































南方 ε B本民族-特lζ 言語上iJ ' ~ ­
新村出全集 1, 2,4




日本語η系緣1.::' 0 ν 、 τ(京都敎育大學公開講演)
1905 明治 38 "( Iζ 장따廢止論
1907 昭和 40 τι& 따 φ맑究
19. 間宮龍置

















1958 昭和 33 中期朝解語φ .J--/T語幹lζ就ν、 T 朝蘇學報 12
" "" On the Indicative Endings in Modern Korean 言語쩌究 34
21. 大嗚표健






















































日本語 起源論과 韓日語 比較에 대하여 e][) - 67-
1909 明治 42~43 河合弘民 新羅ε龍題 ε Ii同-語 iζ非 옹 장 朝蘇 4(1-6)
"'10 7J'
1910 1/ 43 高橋亨 日韓兩語法@醒似날&一例 령8應 2(4)
1911 1/ 44 後顧朝太郞 朝應@字音ε漢字@假名造δ 朝健 4(5)
1918 大正 7 淸水元太郞 天옳物@日韓名稱比較 藝文誌、
1927 昭和 2 영펌間文吉 日本及m太平洋民族@없究 富山房
1931 1/ 6 龜田次郞 明治時代日韓兩語比較論論文集 좁JI.學題 6
1932 1/ 7 金쩔會澤博士還鷹祝 東洋語學(7)없究 三省堂
1934 1/ 9 西村煩太郞 日本語ε朝蘇語따同c語源 東京朝日新聞 9月 4 日
1950 1/ 25 中村利-郞 日朝共通語葉@問題 短歌짧術 50.2.36
1951 1/ 26 橋本進吉 上代語@陽究 岩波書店
1963 1/ 38 安田章 朝縣資料α〕流水 國語國文 32(1)
1967 1/ 42 竹端廳- 日本語(7) da ε 朝健語ι) ita 國文學없究 35
1969 1/ 44 五十凰仁一編 上代假名適離典 小學館
1978 1/ 53 池上良二 71ν 갖 4 語系緣論 岩波講座「 日本語J 12
1/ 1/ 1/ 安本美典，本多正久 日本語@誠生 大修館書店
1979 1/ 54 田中卓 古代天皇@秘密 太陽企劃出版
23. 其他 R
1699 元錄 12 중젖i며 圓珠魔雜記 日 本隨筆全集 2, 횟깨l全集 8
1700 " 13 貝原益野 日本釋名
1713 正德 3 총島良安 和漢三才圖會
1717 享保 2 新井白石 東雅 新井白石全集 14
1/ " 1/ 天野信景 용뽑R조 日 本隨筆大成三期 9,10
1728 " 13 太宰春台 f쫓讀룡훗領
1729 " 14 雨森芳1m 全-道A
1736 寬文文 10 伊顧東i똘 三韓紀略 超述雜妙 44,45
元 l
1738 元文 3 왔生4且來 南留別志 日本隨筆大成一期 2, 二期 8
1748 延享 5 各川士淸 日本書紀通證
1759 寶鷹 9 松阿玄達 結R표錄
1760 1/ 10 新井白石 同文通考 新井自石全集
1763 1/ 13 좁木昆陽 草盧雜談 %얻濟종훌룡§前集， 大日本思想全
集 11
1/ 1/ 1/ 좁木昆陽 昆陽漫錄 日本隨筆大成 10
1781 天明 1 顧井貞幹 衝口發
1785 1/ 5 伊勢貞文 安齊隨筆 故寶홉흥書 8，9(明治圖書)
1786 1/ 6 林子平 三國通鍵圖說
1794 寬政 6 小田幾五郞 象주뚱紀聞
1812 文化 9 本居宣長 玉勝間 本居宣長全集 8
1813 1/ 10 岩懶京傳 骨童集 日本隨筆大成一期 8
1815 1/ 12 太田全齊 漢吳音圖 東京六合館(全齊讀例)
1/ 1/ 1/ 太田南歐 一話一言 日本隨筆大成 別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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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文政 2 果原信充 柳흉隨筆 日本隨筆全集 7
1822 1/ 2 zp:田驚 J~L 神字日文傳
1826 1/ 5 松浦冠山 甲子夜話續篇 日本隨筆大成 二期 9
" 1/ 9 高田與淸 松屋隨筆 日本隨筆大成 二期 8
1827 1/ 10 富士씁쩨權 北邊隨筆 日本隨筆大없 一 8
1828 1/ 11 大觀玄幹 西音發微
1830 1/ 13 伴信友 中外經繹傳·比古婆衣 日本隨筆大成 二 14
1/ 1/ 1/ 삼川土淸 E찾힘II꿇 名著刊行會(上 • 中 • 下)
1/ 1/ 1/ 喜多村信節 熺遊笑寶 日本隨筆大成 =別卷(上·下)
1841 天保 12 小田管作 象훔紀聞給遭 外國地誌 卷三(敎大)
1849 嘉永 2 太田全齊 僅f :t;言-集ts.覺」 「 ν 、-ψJ n' G 名著刊行會
-,j:"t'
1850 If 3 伴信友 神代字辦
1853 If 6 齊顧彦鷹 f용껴엽 日本隨筆大成 三 l
1855 安政 2 石橋展國 漢字짧文對照圖·꿇文音 京都大寫本
1862 文久 2 黑河春村 音짧考證 吉川弘文館
1888 明治 21 落合直燈 日本古代文字考
1893 1/ 26 國分國失 日韓通話 富山房書店
1899 1/ 32 福田芳之助 韓史 Ie.於‘t o神功皇탑w:韓年代表 國學院雜誌 5
1900 II 33 갯L山通→· 日本語化L t.:o漢語 言語學雜誌 1, 3
1903 1/ 36 輪原m. 羅馬字索引朝縣地名字윷略評 史學雜誌 14(9)
1904 1/ 37 元田修三 金樓1황二七@寧樂考경r讀J;. -c 史學雜誌 15 (1)
1/ 1/ 1/ 輪原m. 朝蘇地名字葉略評Ie.答 b ~讀 ts 史學雜誌 15(3)
1/ 1/ 1/ 輪原쉴죠 「校訂交憐須知J<V新刊 史學雜誌、 15(12)
1905 1/ 38 松村任三 日本植物名@語源 日本園藝雜誌 17(11)
1/ 1/ 1/ 松村任三 言葉<V n' T k 東洋學藝雜誌 288-329
1908 1/ 41 高橋龍雄 請文lζ 01(、T 國學院雜誌 14(1)
1/ 1/ 1/ 住顧誠實 韓國名義考·韓·任那·新羅 國學院雜誌 14 (1)
1/ 1/ 1/ 購F혀勝二 日本語e位置 國學院雜誌 14(1)
1/ 1/ 1/ 高쫓뽕힘吉 1뭘國國名6西傳κ?ν、T 國學院雜誌、 14(1)
1909 1/ 42-43 행井九馬三 횡~解古地名e二三κ就ν、℃ 史學維誌 20 (1, 2) 21(3)
"-'1910
1909 1/ 42 藥師극놓知曉 文法註釋韓語陽究法 半山書屋藏版
1911 1/ 44 林泰輔 朝蘇文字@製作‘e. 0 ν、T 文學界 1(1)
1931 昭和 6 吉澤義則 國語史懶說(1946 再 雄山國) 立命館大學出版部
1933 1/ 8 安田喜代門 中古η國語(國語科學講座) 明治書院
1934 1/ 9 土井忠生 近古e國語(國語科學講座) 明治書院
1935 1/ 10 大曲美太郞 朝健語學所 ε交憐須知α〉刊行 f' ;ν X ν 4(3)
1939 1/ 14 今果忠義 國語發達史大훨 白帝社
1/ 1/ 1/ 果井久之助 古島Ie.殘§古典的日本語 日本言語學會 「言語@빠究」
1941 1/ 16 뾰久間鼎 日本語η特質 育英뿔院
1942 1/ 17 陽澤幸吉郞 國語史椰說 八木書店
1944 1/ 19 正宗敎夫 萬葉集總索引單語篇 伊顧書店
日本語 起源論과 韓日語 .It較에 래하여 (Dr) -- 6 9-
1950 昭和 25 住伯梅友 奈良時代@國語(言語:£뿔) 三省堂
/I /I /I 齊顧辰雄 朝蘇語文法 日本文化 28,29
1951 " 26 國語學會 國語α〕歷史(改訂版〉 刀江뿔院
1953 /I 28 樓井芳郞 高句麗@言語κ -:> l[ ‘ T 東京學藝大學없究報告
1954 /I 29 中田祝夫 古點本@國語學的맑究(總論篇) 講談社
1955 " 30 森田武 「獲解新語」成立η時期 Ic --:> ν 、 ℃ 國語 ε國文學 24(3)
1956 " 31 좁山秀夫 現代朝蘇語 fc :tH:T7.>母音調和 ε 朝解學報 9
中性母音
/I " /I 高橋享 濟州島名考 횡R蘇學報 9
1959 /I 34 土井洋一外 E윷語類解考 國語國文 28(9)
1963 /I 38 龜井孝外二A 日本語η歷史 1, 民族'0:::' ε 뼈 平凡社
@짧生
1969 /I 44 福島됐道 新出e憐語大方 :lo 흔 <y交憐須知 國語國文 38(12)
lζ--:> l[ 、 ℃
1974 /I 49 森間健二，外 言語ε人間 東海大學出版部
1975 /I 50 古田東剛外 國語學史 東京大學出版部
1973 /I 48 池田次郞外編 論集日本文化e起源 5 日本A 平凡社
種論·릅語學
水野祐 日本古代@國家形成 講談社 現代著書
24. 其他lII C補遺 및 本橋훌考文敵-部)
19671"'197812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上 岩波휩店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56'"1962 日本古典文學大系 萬葉集 1,2,3,4 岩波書店
1968 日本古典文學大系 古代歌諸集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 古事記·祝詞 岩波뿔店
1971'"1975 日本古典文學全集 萬葉集 1, 2, 3, 4 小學館
1973 日本古典文學全集 古事記·上代歌諸 小學館
lX. 日本書紀
國內에 서는 三國史記， 日 本에서는 日 本書紀， 이들은 우리 國語의 古代 資料를 찾을수 있
는 貴重한 文歡들이다. 日本書紀는 R本의 建國神話와 關聯된 歷史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記錄 중에 韓語가 섞여 있음은 실로 注目할만한 일이다. 特혀 그 本文에는 韓半島의 A
名 地名 國名아 있고 一般 語薰項目도 섞여 있으며 本文 곁에 假名로 적은， 韓語라고 간주
되는 記錄들이 特히 注目을 끈다. 01 資料의 重훨性에 대하여 白鳥庫吉 (1977)은
아직 이플 말에 대해서， 精細한 解釋을 한 사람이 없다. 그려나 거기 실란 韓語는， 實로 今日 傳
하는 唯一의 古言으로서， 此書를 두고 決코 다른 데서 求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數語는 저 나라
古語의 遺物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充分히 貴重히 여길만하다. 況次 만일 此言으로 하여금 日本 豪古
滿洲 土耳其 諸族의 言語와 語服의 連關됨을 發見한다면 。l 들 數語의 價{直는 果然 얼마만큼이나 큰
가. (以下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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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이러한， 많지는 않지만 貴重한 資料블 調옳하고 昭究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韓語나 韓日語의 相互關係를 찾아 服究하는 것 이외에도 彼我가 다 같이 試圖한 漢字에 의
한 自國語의 表記에 관한 여러 가지 問題를 陽究하는 데도 큰 頁歡을 할 것이다. 韓日 兩
國의 關係 特히 建國에 있어서의 關聯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意味에서 日本書紀에 관한 몇 가지플 대강 살펴 보기로 한다.
1. 名稱에 대하여 (3)
日本書紀라고 通稱되는 이 文斷은 그 本來의 名稱이 ‘日本紀’라고 하는 見解가 癡出되고
있다. 이런， 名稱에 관한 論議는 옛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아직도 決定的언
說을 얻지 못하고 있다 •
‘日本書紀’가 아니라 ‘日本紀’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主張하는 사람들 意見은 대강 다
음과같다.
@ 이 文敵의 奏上을 記錄한 續B本紀의 養老四 (720)年條에 “修日本紀”라 되어 있다. (伴
“信友 日本書紀考"(比古婆캉 卷-)
@ 續日本紀 以降의 國史名이 모두 ‘日本紀’를 취하고 ‘日本書紀’플 취하지 않았다. (同
上) (4)
@ ‘日本紀’보다 앞서 ‘日本書’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며 ‘日本書’의 ~部인 帝王本紀가
帝紀로서 행세했다고 보고， ‘日本書’라는 觀念이 있고 ‘티:本書紀’가 나올 것이므로 本來
의 名稱은 當然히 ‘日本紀’이어야 한다(折口信夫 日本書紀 ε 日本紀 ε”， ‘史學’五@二全集-)
@ 書와 紀는 直結되 지 않는 文字이 며 中國에 書紀라는 名稱의 뽀書는 없다. 그래 서 이
文斷은 本來 ‘日本書’ 이 었으나 事實은 ‘紀’ 만이 있었으며 志’ 나 ‘列傳’ 이 없어서 ‘ H本
書’라는 題目아래 小文字로 ‘紀’를 적어 ‘ H本書’의 ‘紀’임을 表示했을 것이다. (神田喜R
郞， 日 本古典文學大系， “日 本需紀”下의 月報 昭젠I 40年 7月 )
@ 그런데 現實的으로는 ‘H本書紀’와 강이 ‘書’字가 쓰인 例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
에 대해서
@ 弘仁年中부터 文A들이 ‘日本紀’에 ‘뿔’字플 더하여 ‘日本書紀’라고 稱한 것이 그대
로 書名이 되 었다. (伴信友)
@ ‘日本書紀’라는 이름은 史學知識이， 自由로운 流動性을 잃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듯하
다. 弘仁年間의 博土들의 -‘知半解의 衛學的인 데서 온 것이다(折口信夫)
@ ‘日本書’밑에 小文字로 ‘紀’라 적은 것은 後世에 傳寫하면서 ‘書’와 ‘紀’를 붙여 적
(3) S本書紀의 여 러 가지 問題에 관한 考察은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上의 解說을中心으로 하였
다.
(4) 뿔， 紀의 中國에 있어서의 用法은 달랐다. 뿔는 紀傳體의 歷史뿔에 쓰였으며 紀는 編年體의 歷
史書에 쓰였다. 漢뿔， 後漢뿔， 핍등탈는 紀傳體。1 며 漢紀 後漢紀등은 編年體다.
日本語 起源論과 韓日語 比較에 대하여 (In) - 71 -
어 ‘日本書紀’가 되었다. 그리고 續日本紀가 만들어진 時代에는 그 書名의 由來를 잊었으
나 日本書紀라는 書名이 이상한 것을 깨닫고 그 體載나 內容에 걸맞도록 ‘ H本紀’라 했다.
(神田喜一郞)
小島憲之(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上， 卷頭解說)는 伴信友의 意、見에 대하여
。1 說 중， 續日本紀 以下의 國史名을 根據로 하여 日本紀가 本來의 名稱이 었다고 推定한 것은 가
장 說得力이 있는 것이지만， 其他의 點은 不充分한 感이 있다. 弘仁 以前에도 日本害紀라 稱한 史料
는 公式令集解 所引 古記， 萬葉集 左注， 日本後紀大同元(806)年 七月條， 高野雜筆集등 꽤있다. 설령
이들을 잘못 傳寫한 것으로 본다 해도 弘仁 煩의 文A들이 왜 ‘뿔字’를 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說明이 아쉽다
흙도 紀도 中國에서는 古來 史書의 題名에 使用한 文字로 뿔는 紀{專體의 歷史를 紀는 編年體의 歷
史를 指示하는 例이다 日本뿔紀는 編年體이므로， 紀字를 使用한 것은 이 約束에 符合된다. 漢紀
後漢紀가 모두 三十卷이며 뿔紀의 三十卷과 -敎된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名稱에는 이러한 것을 參
考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다.
고 하여 自身의 意見을 開陳하고 또 折口信夫의 意見에 대해서는
등당와 紀와의 相違點을 確實히 把握한 獨創的얀 見解지만 七世紀項의 우리 知識A 사이 에 日 本書라
는 雄大한 構想이 세워지고 寶行되었는지는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日本紀가 本名이고，
日本書紀가 博士들의 一知半解의 街學的인 데서 온 이름이라는 것은 信友가 다 말하지 못한 것을 說
明한 것으로 意義가 크다.
고 보고 神田喜一郞의 意見에 대해서는
이 說은 書籍에 精通한 博士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具體的인 說明이지만 “續日本記” 擺進의 延
歷 項까지에 題名의 ‘書’大字와 ‘紀’小字의 區別이 없어질 정도로 자주 書寫되었는지 多少 의심스렵
다. 그라고 日本紀가 本來의 名稱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信友 以來의 舊說과는 다른 結論을 보인 것
으로 注 g 흰다.
고하였다.
實際로 ‘日本書紀’와 ‘日本紀’는 오래 전부터 混同되어 온 것 같다. 延喜· 天慶 두 벤의
竟흉歌블 모아 각각 漢文으로 序블 섣고 있는데 그 延喜의 題詞에는
日本紀竟훌各分史得神日本盤송彦天皇拜序
라고 한 것과 같이 ‘日本紀’로 되어 있는데 그 序의 本文에는
日本뿔紀者一品舍A親王從四位下太朝~安滿等奉動所擺也
라 하여 日本書紀로 적 었고 天慶題詞에도
日本紀竟훌各分史得王仁一首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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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 R本紀’ 인데 序에는
元正天皇쩌l宇之時動~品舍人親王從四位下太朝톰安麻呂等{명擺日本書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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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日本書紀’로 적었다. 이렇게 한 冊의 題詞와 序에서 버젓이 각각 달리 記錄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두 이름이 모두 公式名稱으로 쓰인 것을 보여 주는 젓이 아닌가 한다.
‘紀’냐 ‘書紀’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混同 使用한 듯하다. 또 小島憲之에 의하면 寫本
은 대개 卷頭나 卷尾에서 ‘日本書紀’라 題하고 ‘日本紀’라고 적지 않았으나 다른 書籍에
이것을 引用했을 때는 “日本紀공”으로한 것이 많다고 한다. 現在 通用되고 있는 名稱은
‘日本紀’가 아니고 ‘日本書紀’다.
2. 編修過程과 完成時期
‘續H本紀’ 養老四(720)年 五月 쫓西條에
先是一品舍A親王奉動修日本紀， 至是功成奏上， 紀州卷系圖-卷.
이라 한 것으로 보아 그 完成의 時期는 分明하다. 다만 이것이 어떤 과껑을 거쳐서 編修되
었느냐에 대해서는 史料 不足으로 的確한 것을 알기 어렵다.
그런데 同 書紀 天武天皇 十年 三月因탱條에 의해서
天皇徵予大極嚴 以짧川島皇子 • 忍慶皇子 • 廣懶王 • 竹田王 • 素田王 • 三野王 • 大鎬下上毛野君三千 •
小鎬中릎部連首 • 小鎬下阿옳連積數 • 難波連大形 • 大山上中멀連大島 • 大山To平群많子首， 쉰훤좋행행
첼운휠覆좋· 大島 • 子首， 親執筆以錄훨(文字下部의 。 印筆者)
令(天皇)에 의해서 帝紀와 上古諸事의 記定이 시작됨은 짐작할 수 있다.
日本書紀가 完成되기 八年 앞서서 和鋼五(722)年에 된 古事記 序文에도
於時天皇짧之 股聞 諸家之所寶 좋렐及 季廳， 많違正寶， 多加虛源. 當今之時不改其失， 未經幾年其
릅欲滅， 斯乃， 됐家之經繹， 王代之爾基품. 故↑옮 擇錄帝紀， 討觀舊離， 빼鴻定賢， 欲流後葉. 時有舍A..
姓釋田， 名阿禮， 年是什八. 탔人碼明. 度目調口， 佛耳動心， !lP, 勳뚫딴購 ?챔쩔 좋皇日繼及先@舊廳·
然、， 運移世異， 未行其事롯， (。 印 筆者)
小島憲之는 。印의 帝紀， 本蘇와 帝皇日繼， 先代舊蘇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日本書紀 天武 十年 條의 帝紀 및 上古諸事와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事
寶에 대해서 몇가지 意見이 엇갈리고 있는듯하다.
@ 天武天皇이 川島皇子 以不 五二A의 皇族 貴族들을 大極願에 모아 놓고 記定을 命한
것과 牌田阿禮에게 命하여 帝皇日繼와 先代舊解플 調習시킨 것은 같은 것이다.
@ 天武十年의 帝紀 및 上古諸事의 記定은 混亂펀 民姓을 바로장기 위한 것이었으나 諸
，E£;의 利害關係가 얽혀 해결되지 않아 天皇이 다시 阿禮와 함께 그 일을 했다. 그 결과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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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十三年 八色姓의 制定을 보았다. 古事記는 뒤에 阿禮가 調習한 것은 적은 것이묘로 天武
十年의 記定事業은 古事記 擺錄의 기초가 되었으며 日本書記와는 無關하다. 和鋼七(714)年
紀淸A o 三힘顧剛呂에 命하여 國史를 擺한 것이 續日本紀에 보이므로 日本書紀는 이 때에
編修에 훌手한 것이다(平田俊春， 日本古典@ 成立η 1iff究)
@ 阿禮의 ‘調習帝皇日繼及先代舊蘇’가 먼저이고， 天武十年의 記定이 둬라는 것이다. 天
皇은 애초에 阿禮를 助手로 帝紀舊離의 업Uti홉定實을 행했으나 그것이 어려워 川島皇子등 皇
族貴族을 모아 帝紀 舊離의 記定을 시작했다 이것이， 養老四 (720)年에 S:本書紀로서 結實
된 것이다. 그러묘로 日本書紀編修의 시작은天武十年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帝紀 舊
解를 올비-로 記定하려는 것으로 資料 整備의 事業이었으며 이것이 日本書紀 資料의 核心이
되었다.
이와같이 意見이 對立되고 있어 어떤 것이 옳고그른것을말할수없는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 追究는 그럴만한 切實한 必몇性도 없고 또 여기서는 意味 있는일이 아니기도하다.
3. 異 本
大野 音(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뿔紀， 上， 解說)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H本書紀의 古字
本은 數十種이 되며 이것을 두 部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른바 「部家本 및
그 系統의 여 러 異本이 며 , 다른 하나는 「部家本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다. 民는 이 것을 古
本이라 한다. 前者 則 h部家本系의 異本중에는 全三十卷이 있는 것도 있고 一般的으로 殘
存하는 卷數가 많으나 古本에는 三十卷을 갖춘 것은 없￡며 殘存하는 卷數도 一卷 及至 二
卷씩으로 적은 것이 많다. 이들 異本을 簡單히 紹介한다.
A. ~部家本 및 그 系統의 異本
옳짧쉽時代 h部家에 傳해 온 家本이 다. 이 것은 室메時代 大永五 (1525)年에 亂中에 級失되
었으나 그 前인 永正十 (15 13)年부터 十一年에 결처서 三條西實隆가 書寫한 것이 있고 그 三
條西本을 書寫한 것이 現在 內關文庫 所藏의 日本書紀 十冊이다. 書寫는 慶長 年間이라 추
측이 되고 이것이 慶長十五 (1610)年의 古活字本의 근본이며 그 후 江戶時代에 刊行된 板本
의 기초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部家本을 鍵휩時代에 書寫한 것이 現存한다. ~部寒方本 神代紀上下 二卷，
「部暴夏本 神代紀 上下 二卷， 水戶本 神代紀 上下 二卷이다.
CD ~部흉흉方本 神代紀 二卷-名 弘安本(弘安九 (1286)年의 훌書가 있음). (大橋寬治所藏) . 語
훌語法에서 꽤 옛 모습을 보인다.
@ ~部흉흉夏本 神代紀 二卷. 天理圖書館所藏. 乾元二(1303) ~部暴夏의 筆寫. 一名 乾
元本
@ 水戶本 神代紀 二卷‘ 影考館所藏 嘉層三(1328)年 沙門劍阿의 傳授로 떻春이 鍵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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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寫. 一名 嘉團本. 鐘쉴本 影考館本. 暴方本과 아주 가캅다.
@ ~部흉흉右本 二十八卷. 天理圖書館所藏. 享錄二(1529)年 三條西實隆本을 「部暴右가 筆
寫. 神代紀 二卷 缺鎭. 28卷만 現存.
@ 內關文庫本 十冊. 內關文庫所藏. 一名 永正本. 三十卷 全部 現存. 慶長年間의 書寫.
® ~部家本系의 諸異本.
神代紀플 傳하는 것. 醒觸三室院本(神代上)， 向神社本(神代下) , 三島神社本(神代 上下， 神
武)， 挑木本(神代下)， 倒쪼本(神代上)， 建仁좋兩足院本(神代上下) , 一옳本(神代上下， 神武) . 이
들은 대 강 室IIlJ時代의 書寫이고 그 本文은 「部家本의 흐름을 땀. 神代卷 以外의 것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熱田本， 北野本， 伊勢本등이 있다.
@ 熱田本 : 熱田神宮所藏. 卷1 -1 5. 中 卷十一 缺鎭.
(b) jt野本 : 北野神社所藏
@ 伊勢本 : 穩久題文庫所藏. 卷 3-29. 이 中 16, 19 二卷 缺鎭. 25卷 現存. 內關文庫
所藏. 無第會所藏 其他
@ 板本 其他. 慶長就板本 神代卷， 慶長十五年古活字板. 이 것을 覆刻한 整板本， 寬永
九年整板本등
B. 古 本
G){j:之木{됩‘鋼 舊藏. 卷一 神代 上 斷簡. 本文 겨우 -1-'行. 全文 237字. 奈良횡g 末期 또는
:IF安朝 初期 書寫인 듯. 大正 14年刊의 秘籍大顆 所收
® 續態本 卷一 神代 上 斷簡. t左住木信鋼本과 同筆. 本文三行. 全文五十九字. 古典保存
會盡書所收.
@ 四天王총本 卷一 神代 上 斷簡. 本文 二葉 四行. 六十二字와 二行 五十五字. 國史大
系本 卷頭에 寫륨.
@ 田다:J本 卷十. 행籍大親 所收.
@ 岩O웬本 卷二十二， 二十四， 秘籍大觀 所收.
@ 前田本 卷十一， 十四， 十七， 二十， 秘籍大觀 所收.
@ 宮內廳本 卷十，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二十‘， 二十二， 二十三， 二十
四， 及卷二 秘籍大觀 所收.
® jt野本 (第一類) 卷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 碼빼本 神代紀. 下. 古典保存會龍書 所收.
®f3-廳本 神代紀. ;lS3-購盡書 所收.
4. 맑究搬觀
S:本書紀는 古典籍으로서 또는 古代H本 짧究의 資料로서 學問的 짧究의 對象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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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想、的인 面에서 여러가지로 利用되어 왔다. 이제 그 대강을 갈펴 보면 다음과 같다
@ 古代에 있어서의 힘II話的 %究
@ 養老五 (721)年 : 宮廷에서 講義
@ 弘仁三 (812) , 承和十(843) , 元慶二(878)， 延喜四 (904)， 承平六 (936)， 康保二(965) : ,ZjS.
安햄에서 講書
@ 元慶 以後에는 童흉 隨伴. 그때 옳어진 和歌 남김
@ 日本書紀私記， 元慶私記 등. 特히 元慶私記의 編者라고 생각되는 失田部名實은 다
른 記錄과 對照、해 서 日 本書記의 歷史的記錄으로서의 洞落 誤쩔를 지 적하고 韓語에 대 해 서도
그 讀法이나 說明에 있어 後뼈:가 아니면 도저히 解讀할 수 없었을 솜씨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古代 講書의 成果흘 集大成하여 ‘釋日本紀’ ‘私記’集成， ‘述義’秘닮II 등으로
分類 整理되었다.
CD 古事記 序文에 “郭家之經繹 王代之鴻基휠. 故堆. 擺錄帝紀 討覆舊蘇 샘j碼定實 "
공동한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記紀의 編醫이 律令機構 確立期에 있어서의 天皇制國家 支
配者들의 政治的 몇求를 根本的인 動機로 하고 있다.
@ 中世神道家의 利用.
鍵슐時代 以後 日本書紀는 요로지 神道家에 의해서 敎義의 源폈인 神典으로 尊重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정때문에 一般的안 歷史的 記錄은 돌아보지 않았고 神代卷에만 關心이
集中되었다.
@近世의 學問的 阿究
f휩學 中心의 近世 H本의 學問의 興隆은 古典에 대 한 學問的 昭究를 많進했다. 이 時期
의 日本書紀의 昭究는 註釋書의 著作과 이른바 高等批判的 見解의 出現이다.
A. 註釋書
註釋書로는 윤川士淸의 日本書紀通證(延京四 (1747)年)과， 河村秀根 • 益根 父子의 書紀集
解(序文에 의하면 天明五 (1785)年)가 近世 書紀 짧究史 上의 二大變뿔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其他 圖態닮의 H本書紀私傳 (弘化元 (1844) ), 數田年治의 標註日本紀(明治 二十四 (1891 )， 飯田武
獅의 日本書紀通釋(明治 三十五 (1902) , 그리고 神代紀만을 對象으로 한 좁柳種信의 日本書紀
講說， 餘木重l홉L의 日本紀傳 伴信友의 ‘長等η山風’의 附錄- “王申紀證注” 등이 있으며， 日
本書紀 所載 歌護만을 註解한 띔木田久老의 日本書紀歌解懶η落葉(寬政十一(1799))응이 있다.
B. 高等批判的 맑究
近世 學問의 實證主義的 思考는 中世的인 神秘主義를 벗어 나서 合理主義의 碩向을 보였다.
神典으로서， 神秘的인 것으로만 여겼던 記紀에 대해서 이른바 高等批判的 觀點을 가지게 되
었다. 天皇은 主權者의 地位플 잃고， 그래서 皇室의 起源을 內容으로 했기 때문에 記紀의
說話를 神聖不可흉의 것으로 하는 政治的 必要가 없어졌다. 그러으로 記紀플 合理的인 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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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의 對象으로 보는 態度가 形成되었다. 新井白石의 古史通(후保元年 1716) , 吉見幸和의 對
問筆記(寶歷二年 1752) , 神代尙網(同十年 1760) , 山片播挑의 夢η代 (享和二年 1802) , 上田秋成
의 購大小心錄(文化五年 1808) , 橋守部 移威道別(天保十三年 1842) 등이 있으며 特히 顧田貞幹
은 衝口發(天明元年 1781) 에 서 神武天皇元年 추西에서 六百年을 빼야 外國의 年紀와 符合된
다고 主張했고 伴信友도 日本紀年層考(比古婆衣所收)에 서 日本書紀의 紀年이 추명薰命의 說
에 의해서 碼作된 것을 論證하기에 이르렀다.
4. 天皇主權體制의 成立과 記紀神話의 政治的 投劃
日本書紀는 天皇神聖不可홉의 思想을 뒷받침하는 根據로 利用되 었다. 日本書紀 古事紀가
近世 封建主義社會에 서 1:1::較的 自 由롭게 學問的 批判의 對象이 되 었음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이것이 王政復古와 明治 憲法( 5) 의 制定으로 確立된 天皇主權體制下에서 主權者로
서의 天皇은 神뿔해야 하며 그 地位의 起源을 權威있게 하기 위한 文敵的 典據호서 절대적
인 政治的 投劃을 했다.
5. 明治~敗戰 間의 學問的 맑究
A. 高等比評、的맑究
科學的 精神과 理性的 自覺의 深化는 江戶時代에 싹튼 記紀에 대 한 高等批評的 %究는 ~
部 學者들 사이에서‘ 長足의 進步를 이루었다. 今日 學界의 共同遺盧으로서 現代 g다究者의
共通基盤이 된 業績을 낳았다. 특히 律田左右吉의 業績을 들 수 있다. 記紀 所傳에 대한
微底한 科學的 批判을 해서 劃期的인 業績을 남겼다. 神代史η新 Lν、陽究(大正二年 1913) ,
古事紀及δ日本書記e新昭究(大正十三年 “古事記及日本書紀@船究”라고 改題한 改訂版 發行)， 神
代史@船究(大正十三年)， 上代日本η社會及6思想(昭和八年 1933)등이 그것이다. 이들 文敵이
皇室의 日本統治를 正當化하기 위한 政治的 目的으로 %홉fir되 었다는 것， 相當한 部分이 客
觀的 史寶의 記錄이 아니라는 것， 信德할 수 없는 部分이 꽤 있다는 것등을 主張한 이들
~週의 著作의 內容은 지금은 거의 古代史 맑究者의 常識이 된 것이지만 當時로서는 놀라
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昭和十五(1940)年 神代史η船究등의 著作이 眼賣禁止 處分을 받았
고 律田 自身은 皇室의 尊嚴을 冒續했다는 이유로 有罪判決을 받았다.
랜田와 同學인 池內宏는 大正 八年 以來 東京帝國大學 講義에서 韓國史와의 對應의 角度
에서 日本書紀의 記事와 客觀的 史實과의 關係에 批判的 1itf究를 進行시켰고 H딩和二十二
(1947)年 “日本上代史η%究-日蘇η交涉ε 日本書紀”라는 標題로 刊行되었다. 또 福田敏男
의 飛鳥좋η創立‘;關주킹빠究(昭和 9年 1934 “史學雜誌”十月號所較)등도 日本書紀의 批判的 昭
(5) 大g本憲法 第-條 “大日本帝國/、萬世-系/天皇之7統治 7. " 第三條 “天皇/、神聖二 ν f홉久〈 力
7/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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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業續이다.
B. 神話學 民혐學등의 測面으로부터의 lVf究
明治時代에는， 記紀 所傳에 대한 正面ξ로부터의 批判이， 江戶時代보다 더 어려웠다. 그
럼에도 不抱하고 考古學 神話學 民洛學 등의 成果는 記紀 所傳의 %究에도 새로운 局面을
열어 주었다. 高木敏雄의 日本神話傳說0昭究(大正十四年 1925) , 松本信廣의 B本神話O)ljff究
(昭和 六年 1931) , 그리고 柳田國男， 折‘口信夫 등의 많은 %究는 戰後 記紀 웹究의 飛鍵的
展開에 不可缺의 것이 다.
C. 本文R究와 註釋
江戶時代의 註釋을 舊派의 註釋이 라 한다면 이 時代의 註釋은 近代科學의 成果블 基盤으
로 한 新派의 註釋이라 하겠다. 相機貞三의 記紀歌議新釋(昭和十四年 1939) 등이 있다.
特히 本橋와 關係 있는 것으로는 白鳥庫吉의 『日本書紀』 ι見.*:.1ζ g韓語O) ljff究(明治 30年 4,
6，7月 ‘史學雜誌’ 第 8 編 4，6，7號)를 을 수 있다 또 同民의 再v:훼購@古語lζ就τ (明治 34年 1月
言語學雜誌 第 2 卷 第 l 號)에 도 日本書紀의 資料가 다루어지고 있다.
'6. 記紀의 政治的 權威의 消滅과 學問的 맑究
戰後 天皇主權國家에서 國民主權國家로 바뀐 것을 계기로 記紀의 정치적인 임무는 면제
되 었다. 그것은 단순한 古代의 文敵으로서 科學的 %究블 하는 데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現投짧究者중에도舊態依然한 태도플 취하는 사람
이 과연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韓半島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얼마나 허심탄회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 시기의 B 本書紀의 연구는 대강 다음과 같은 測面에서 행해졌다. 本
積와 直接關係 있는 것이 아니묘로 具體的인 例는 생략한다.
CD 律田左右吉의 立場을 積極 活用하고 그 不足한 點을 補完
@ 記紀神話의 比較神話學的 • 民族學的 • 民洛學的 %究
@ 日本書紀와 漢籍 • 佛典과의 關係에 대한 出典 昭究
@ 日本書紀의 編暴過程 %究의 精密化
@ 書紀의 言語(日本語)學的 船究
@本文의 짧究
X. ‘日本書紀의 韓語’冊究
日本의 建國이 韓半島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음을 보이는 日本書紀 속에 韓語가 相當數들
어 있음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 중에는 日本語식으로 읽는 것도 있으나 韓語를 그
대로 읽는 것이 있어 注目을 끈다. 또 그 중에는 現代 韓國語로 짐작이 가는 것도 있A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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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全然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어 完全히 消滅된 것으로 說明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말， 日本A들에 의해서 韓語라고 看做되는 말에 관한 日本A들의 빠究는， 틀럼없이
그 正體를 把握한 것도 있고， 분명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으며， 옳은지 그른지 아직
알 길이 없는 것도 있다.
白鳥庫吉의 日本書紀↓ζ見소 t.:. :Q韓語@解釋(明治 30) 에 서 韓語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
보기로 들어 보겠다.
那禮(1- ν )， I 河 나리
那利(1-!J )
韓 語 ( 意 味
曾 P l힐 첼(曾:牛쇼?
(/' ν 꿋 !J) I p: 天爾遠波
f줬챙 : 城몸
山 (A ν ) 山.
日本書紀記錄 | 備 考
是時素좋嗚尊帥其子五十I l양쩔 : 城， 둠
￡효神， 降到於新羅國， 居'I®三國史記 新羅紀 : 켜~ • 代 •火
曾F짧짧之處(-神代上기 百濟紀 : 夫里
@好太王牌文 :嗚盧
@梁뿔 新羅{專 : 評， 후羅
百濟傳 :麻， 技
@鍵志 後漢듭당韓↑專 : 쩔離
@日本합紀 다른곳 : 후羅 • 方
@建內緊繼， /\板社舊記集錄， 上卷
yν /'-1’
*韓語牛창쇼ιS ε 呼 又約16 "(죄 ε ￡
-'E!J /'ν -'E !J
j긍 흉혀 ε모리 εj긍쇼~모려 따 韓國樂浪‘ζ ;Jt，
M也名 I.:::. "(, (中略) 其山J::!J出 k ;;' J1g G?
名 tJ: !J .
*曾PE종첼않옵n牛頭@韓語lζ L"(款明天皇十
三年@記ιff1-羅0牛頭方 ε 見x.， W東國通
鍵』ι ￡樂浪牛頭山城공굽·
I®非東티更出西， 且除阿利I~日本害紀通證
那禮 河退以之않流及河1 *松下民티 願綠江tE三韓， 天下三大河之其
石昇鳥星辰， 而珠關春秋1 -也， 阿利那禮河是耶， 阿願也， 利綠也，
之朝， 息廢橋轉之頁， 天| 二字略音， 那禮三韓河之倚語， 엽n江也(卷
神地祝共討훨(九神功) 1 -四)
@春三月天皇聞百濟寫高麗1 *雄略紀所謂@剛뺑젠是也， 행禮川之韓語，
所破， 以久麻행젠陽沈洲1 神功紀멤젠행禮河 今朝蘇語龍굽久후， JII .L."
j 王(一四 雄略 二一) I 加伊’ 又茶짧有名뼈I I者， 넓I I 랴毛짤伊’ 蓋
( 出千此地者也， (卷二二 隨川解)
@登많山盟之， 復登古沙山
(九神功四九)
@集帶山城 (ν I-- pAν -t
ν) 距守東道(-五顯宗
@其他
* 지금까지의 參考文歡은 따로 소개하지 않는다. 本橋에서 소개된 文敵資料들을 참고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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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愁受利之山 任웠利山 (齊{
I I 明六) I
主島(二 !J A -e l 主(二 !J A) : 넘 I®六月因밟때， 쩡歸果如 I®三國史記卷i
f) I 島(-e f ) : 점 :f- ν l 初南解魔， 1需理當立， 以大輔脫解素有德望，
加須利君 言， 於葉緊各|l 推讓其位， 脫解터， 神器大寶非庸人所權，
羅順훔兒， {乃名此兒짧l 홈聞聖智人 觸， 試以簡魔之， 템理嚴理
추 ; 。 1 多， 乃與左右. 奉立之， 購떻熙숭， 古傳如
君於是軍君영n以-船送嗚! 比， 金大問則국， 尼師今方言也， 謂짧理.
君於國， 是옳武寧王， 百
















































































下iW빼 ( 7 1ν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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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우승， 上 I®多十二月 百濟追使頁調， I®日本뿔紀通證
ν : 天爾遠波 ‘曾 l 別表請任那國上隆뼈u •꺼 於古之， 阿留之皆韓語也
?7!i.챙’ 의 ‘F’ l iW쩌 • 꽃않 • 후羅 四縣I *日 本書紀-四， 雄略記， 二一年， 所引 ‘ 日
갖 !J : 任那地名 I (-七繼體六) 커 다 | 本舊記’
*본디는‘갖그 ”’ I®下韓 ( 7 pν 7J '7 ， 7씨 以久麻那利陽末多王， 蓋是誤也， 久麻那치I
7/ν : 아래下 | ν 力 '77 二 ) (歌明二) I 者任那國f쩡탤뺑縣之別물也
@加羅上首位
*上 :'} 그 ν. r; '} 그 ν
(敎明二)
@新羅下早i4X
*下 : 7 p /νν (款明二)
*下 : 7 口 ν 7 /ν ν (왔
明五)
帶띠城(ν F 디 1ν r- p : ‘ F 口 ν ’ I®樂帶山城距守東道(一五







A: 봉 I®百濟王義孫入王子豊뭘옳I®白鳥庫吉 · 日本書記ι見 ;t t::. 7.>韓語@解釋
力/、!J : 갈(週) \ 質 ( A方/、!J)(합明三) I *흔 n fi A7J/、!J f;):純然t::.ε 됐語身代 ("'.方






}二 뇨 : 닉 니희 I®今大慶國山離田둠熟I® 日本書紀通證
!J : -e. I 皮高麗 是其後也(-五仁l 仁德紀， 풀힘1\乎之加波， 此뢰1\앙比利， 옮韓
*熟皮 : 니힐가욕| 賢六) I 語也(二。卷)
才二E- : 어머， 母 I®國主母魔(二 !J A /才'f-)I®古事記傳 卷十二二T
(二四皇極元) I 凡T於母 (;;t 'f- ) ε 공따 ， 親母(;;tt' ) I::. 똥 값
@初孔舍衛之戰， 有A隱於1 풍L母 (;l J t-) ι호 n， 兒(그) 1.::좋L (T ) ξ
文樹， 而得免難， 仍指其| 餘(J "") 1..-한&人@稱(7 ) is. n li , 親母
樹， 日恩如母， 時人因號I (;;tt') ε 1t U'{， 違 f;l: ￥ 親母(/、/、) ~於母
其地日母木물 (;;t'f-/추I (;;t'f-) ε코 $ 뚱L ~ φ 똥 L養& ζ ε ‘ζ ι? 혼τ
사) 츄코飯問週奇려地l O稱 (7 ) is. !J 然경원컨波*…古
I (三神武) I 言 ε<7.);;';'心得--C， 와養η -:. -:'fζ <b T TJ' i?없
I I 處@母字ξ 'b is. '" --c於毛ε訓A’;): ()-TJ' ζ ε
I I is. IJ 흔 h ε 中卷玉 펄， 宮 段κ， 取個1母 (t-
티本語 起源論과 韓日語 比較에 대하여 (m) - 8 1-
韓 語 ( 意 味 日本書紀記錄 備 考
CE(T7 力)，
#已(T !J ~)
”ν 才 -'Eo 7 ) ε <Jt，i5 t 뚱Lt표 ( :f T -'Eo ) tt. !J .
@同二四의 五六T
쩍l母@美없毛 U. ;t-'E) ε 힘" 합시 1..- ， ￥Li표
(:f才-'Eo)，확 ~tt.!J ， 없극즈 ( ;t -'E ) ε 굽vJ:，兒/
쪼養育(뇨 갖)-t事('7 -If)창 캉정 歸人( 7
~7)ξ， 凡℃코稱(7) tt. !J 其中 fc ￥L母
(:f T-'Eo) 따珠K 主 ( A ;f ) ε &.，i5者 tt. i5故:
ι ， 唯 fC없毛 ε η 7;-~ tt. !J, 又親母(/、/、);
$主 ( A ;f ) ε養育 ( I: 갖)↑者 tt. i5故 R:.， 없
毛(;t -'Eo) ε $균
他其
@立中솟人子(j， -'E) 홉王i® 日 本書紀通證
;t!J 그 캉)， 年八歲， ~B\ 中音苦， 夫人뚫l埈紀訓於利久(二四)
王有三夫A ( 7!J ~ ~)， j®周書 卷四九百濟傳
正夫人無子( I- -'Eo), 中夫| 王姓夫餘fE;， 號於羅理民呼웠鍵吉支， 夏言
A生世子('"< 7J I) I- -'E)·1 拉王也， 좋號於陸， 夏言紀也
(-九 款明 七所引百濟 1 * 於羅麗 :;tl) 그 ?




/、ν : 큰， 大 |
方 γ : 훌 j
* 가시， 각시，가j
시내 |
@白鳥庫吉 ‘日本書紀’ ι見 *-' j;ζ 응韓語@解
釋.
韓語호 t::.夫人 ξ /、 ν 7J ν εi긍b思 b ~c /、 /
7J ν 11) /、 ν 따波沙媒鎬@波沙， 居而千@居
西ι當 i5 言ι L τ大@義 tt. i5 λ L . 7J ν ~;l:
土耳其語 11) katy ε 同言lζ L τ좋11)義 tt. !J
@白鳥上記論文 : 韓語女郞&그/、ν εj긋b
*土耳其語等: kyz




今朝蘇語子 ξ 아들 ( 7 1- ;ν ) ε 굽b 1I書紀펴
子~ I-객드 ε 뢰" 영， 1t tζ & ε 同言 tt. i5 fζ 송 . (中‘
略) 도령 ( I- I) 3 ν?‘ ) ~;l: 兒童@義tζ !l. 古←
語 I--'Eo ε 音相近L
이러한 項目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 白鳥庫吉〈明治 30)응 書紀에 보이는 韓語는 거의 解釋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이 13:本語와 極히 類似性을 가지는 것은 偶然이 아니며 “音
日兩國言語가 서로 가까왔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日本書紀에는 白鳥(明治 30) 이 지적한 것보다 더 많은 數의 韓語가 들어 있는 것
으로 보이며 이들의 正確한 索出과 그 解釋은 韓日 兩言語의 專門家들에 의해서 未來에 。1
루어져야 할 課題들이라고 생각된다.
